
레오나르도	호드리게스

실화에	근거함

“그리고 이제 내가 …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앨마서 5:46).

사브리나는 어머니가 이웃에 

사는 자기 친구 아버지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책, 

감사합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말했다. 

그 분은 몰몬경을 들고 있었다.

“엄마, 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브리나는 

엄마와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다.

“교회에 대한 간증은 보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 주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지!”

사브리나는 엄마의 보석 상자에 들어 

간증이라는 보물
있는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떠올렸다. 

“보물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음, 간증은 아주 값지다는 뜻이야.” 

엄마가 말했다. “그건 뭐가 옳은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란다.”

“엄마는 어떻게 그걸 얻었어요?” 

사브리나는 알고 싶었다.

엄마는 사브리나에게 마른 행주질을 

하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접시를 건네며 말했다. “한 번에 조금씩 

얻었단다.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지. 그렇게 간증이라는 보물을 

점점 늘리는 거야.”

사브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브리나도 간증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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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면 

더 커지는 

보물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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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그리고 오늘이 바로 

… 복음의 참됨을 우리 스스로 

[배울] 때입니다.”

크레이그 시 크리스턴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50쪽.

있을까?

일요일날, 사브리나의 초등회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사브리나는 열심히 들었다. 

로페즈 자매님은 예수님이 모든 

어린이들을 그에게 오라고 초대하셨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가르치셨다. 사브리나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사브리나는 초등회가 끝나자 서둘러 

엄마를 찾았다. “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브리나는 엄마에게 그 

따뜻한 느낌에 대해 말했다.

“아름답구나.” 엄마가 말했다. “그 

느낌은 성신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거란다.”

사브리나는 엄마에게 미소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속에서부터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브리나는 

알았다. 성신은 너무도 고요해서 만약 

자신이 경건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 

느낌을 알아채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엄마가 꼭 껴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너만의 간증이라는 보물이 생겼구나.” 

사브리나는 다시 엄마를 껴안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과 그 보물을 나누고 

싶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사브리나는 앞면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전도용 카드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그 카드를 학교 가방에 

집어넣었다.

다음 날 쉬는 시간에 사브리나는 그 

카드 생각이 났다. 사브리나는 카드를 

꺼내어 들고 친구 칼라를 찾으러 갔다. 

“칼라, 이것 너 줄게.” 사브리나가 말했다.

칼라는 카드를 꼭 쥐었다. “고마워! 나 

예수님 그림 참 좋아해.”

사브리나는 칼라에게 카드 뒷면에 

있는 웹사이트를 보여 주었다. “여기로 

가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어.”

“무슨 교회인데?” 칼라가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야.” 

사브리나가 대답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배울 때, 난 행복해.”

칼라는 그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엄마한테 이 카드를 보여 드릴 게.”

몇 주 후, 칼라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사브리나에게 달려왔다. “너에게 

말해 줄 게 있어!” 칼라가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사브리나는 신이 났다. 뭘까? 칼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너희 교회에 

갔었어!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였어—

그곳에 있으니 행복했어.”

“그럴 줄 알았어. 너도 성신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브리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침례받을 것 같아!”

사브리나는 펄쩍 뛰면서 칼라를 

껴안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들의 

간증이라는 보물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

글쓴이는 브라질 아마조나스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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